
웅진폴리실리콘, 법정관리 불가피…
웅진에너지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 … 웅진 하청기업도 부실화 위험

2013년에는 대기업 40개와 함께 중소기업도 100군데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

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은 40개로 2012년 36개보다 10%이상 늘어났으며 중소기업도 100곳 이상이 C-D등급으

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웅진에너지(대표 이재균), 웅진폴리실리콘(대표 백수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경기 침체기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5월 일반회사채 발행액 3조89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발행액은 0.1%인 40억원에 그칠 정도로 중소기업의 유

동성은 어려운 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012년 보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수가 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면서도 “다만,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D등급 대기업 수가 줄어 치명타를 입는 중소기업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 현황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건설·조선·해운 등 대기업 40곳을 선정했으며, 27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

고 웅진폴리실리콘 등 13사는 D등급으로 분류돼 자체회생 작업이 불가능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고 밝

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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